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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한미FTA 8차 협상이자 마지막 공식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게 되어 

기쁩니다.  

• 이번이 한국에서 열리는 네 번째 공식 협상이므로, 각 계절마다 한 번씩 협상이 

개최된 것입니다.    

• 겨울처럼 FTA협상도 예상보다 약간 오래 지속되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지 

모릅니다.  

•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. 봄이 오면 양국의 협상 

노력도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 

•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주 전 워싱턴D.C.에서 개최된 제7차 협상에서 상당한 

진전을 이뤘습니다.  

• 지난 협상 이후, 양국은 FTA와 관련하여 여러 번 고위급 접촉을 가졌습니다.   

-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주 워싱턴에서 수잔 슈와브 미무역대표부 대표를 

만났습니다.  

-어제 서울에 머무르던 폴슨 장관은 한국 고위 관리들과 면담했습니다.   

-이번 주 초에는 민(동석)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크라우더 수석 농업협상대표가 

워싱턴에서 만나 농업 시장접근 및 위생·검역(SPS) 관련 이슈를 협의했습니다.  

-마지막으로, 이번 공식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제가 지난 

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. 우리는 남아 있는 FTA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

앞으로 가야 할 길을 구상했습니다.  

• 이 같은 고위급 협의는 성공적인 제8차 서울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

도움이 되었습니다. 모든 남아 있는 이슈를 매듭짓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

물론 일부 이슈는 3월의 나머지 2주 동안 다루어질 것입니다. 

• 분명 이번 마지막 공식협상이 가장 집중적인 라운드가 될 것입니다. 또한 양국 

수석 대표와 분과장이 참석하는 정기 협의 등 협상 구조 역시 약간 달라질 

것입니다.  

• 그러므로 FTA협상에 있어서 결정적 기간이 될 이번 한 주를 낙관적인 
마음과 의지, 집중력을 가지고 시작하려 합니다. 이런 마음 가짐으로, 저는 
이번 달 말까지 본 FTA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낙관합니다.    


